
섬유제품의 부분적인 취약화 

 

염색된 섬유제품의 품질사고는 부분적인 변색이나 오염(汚染), 이색(異色)

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다고 보는데, 이들 사고는 그 색상의 변화나 차이, 

농도 등을 눈으로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며, 따라서 소비자로부터의 항의도 

곧 잘 발생한다. 이와 같은 사고는 비교적 쉽게 원인규명이 가능하며, 책임

소재도 분명하여 빨리 사고가 해결된다. 

그러나 섬유제품이 부분적으로 취약(脆弱 : 무르고 약함)하게 되면, 눈으로

는 구별이 어려워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. 면제품의 표백이나 산(酸)처리 등에

서 약품의 농도나 온도, 시간 등의 조정이나 조작이 잘못되어 섬유가 취약하

게 되었을 때는 흔히 양손으로 천을 조금 찢어보면 섬유의 취약화를 짐작할 

수가 있다. 

진(jean) 제품의 마무리가공 중에 각종 가공약품이나 산을 직물이나 옷 위

에 약간 엎지르거나 흘려서 생긴 섬유의 취약화는 즉시 세척하면 눈으로 보

이지 않게 되어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다. 그러나 우연히 취약해진 부분이 

찢어지거나 다른 가공 중에 얼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. 

진 제품의 마무리가공에는 스톤·워시(stone wash), 바이오·워시(bio wash), 

캐미컬·워시(chemical wash) 등의 가공법이 있는데, 특히 캐미컬·워시에서는 

셀룰로스섬유를 산화시킬 수 있는 염소계 산화제도 사용된다. 

또는 진에 대한 중고(中古) 가공법의 하나로 그라인더(grinder)로 옷의 일부

를, 마치 오래 입어 색이 바랜 것처럼 남색(藍色 : 쪽빛)을 부분적으로 갈아

내는 공법이 있는데, 이 가공과는 무관하게 별개의 둥근 모양의 흰색 얼룩이 

나타난 사고의 발생사례가 있었다. 진의 인디고 염색은 염료의 염착이 가급

적 섬유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실의 속까지 침투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



라인딩 정도에 따라 남색 바탕에 점차 노출되는 흰색의 정도와 남아있는 남

색의 농도가 다르게 되는 것이 데님이나 진에서만 볼 수 있는 가공효과라고 

할 수 있다. 그런데 중고가공 중에 나타난 흰색의 둥근 얼룩은 부분적인 산

화 등으로 다른 부분보다 섬유가 취약하여, 그라인더로 쉽게 많이 마모되기 

때문에 흰색이 더 많이 드러나고 눈에 잘 띄게 된다. 따라서 산화된 부분과 

안된 부분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셀룰로스의 산화정도를 비교해 보면 그 

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. 

진을 염색하는 인디고(Indigo)는 내염소성(耐鹽素性)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

만, 위의 사례는 인디고가 변색하기 전에 섬유가 취약화 함으로서 발생한 사

고인 것 같다. 


